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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부활 대축일
2009년 4월12일(나해)

- 제1678호 -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나타난 천사와 여인들>, 12세기, 채색삽화, 아르메니안성당,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른 새벽에 신심이 깊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으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흰옷을 입은 천사

가 나타나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를 가리키며 그분께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생명의 구세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려 주고 있다. 하단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며, 푸른 배경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성
화
해
설

용약하라, 하늘 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 나라 신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찬미하라, 임금의 승리.

땅도 기뻐하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영원한 임금의 광채 너를 비춘다.

비춰진 땅아, 깨달아라, 세상 어둠 사라졌다.

기뻐하라, 자모신 거룩한 교회,

위대한 광명으로 꾸며진 거룩한 교회.

백성의 우렁찬 찬미 소리 여기 들려온다.

<부활찬송 중에서>



2 서울주보

제1부:빛의예식(불 축복과 부활초 점화, 행렬, 부활 찬송)

제2부:말씀전례

제1독서 창세 1,1-2,2<또는 1,1.26-31ㄱ>

화답송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

ㄴ.24와 35ㄷ(◉30 참조)

◉ 주님,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땅의 얼굴을 새롭

게 하소서.

제2독서 창세 22,1-18<또는 22,1-2.9ㄱ.10-13.15-18>

화답송 시편 16(15),5와 8.9-10.11(◉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주님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탈출 14,15-15,1ㄱ

화답송 탈출 15,1ㄴ-2.3-4.5-6.17-18(◉1ㄴㄷ)

◉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이사 54,5-14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2ㄱ)

◉ 주님,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기에, 제가 주님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이사 55,1-11

화답송 이사 12,2-3.4ㄴㄷㄹ.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바룩 3,9-15.32-4,4

화답송 시편 19(18),8.9.10.11(◉요한 6,68ㄷ)

◉ 주님,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에제 36,16-17ㄱ.18-28

화답송 시편 42(41),3.5ㄱㄴㄷㄹ; 43(42),3.4(◉42〔41〕,2)

◉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 하느님, 제

영혼이 주님을 이토록 그리워하나이다.

서간 로마 6,3-11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음 마르 16,1-7

제3부:세례예식(호칭기도, 세례수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4부:성찬전례

영성체송 1코린 5,7-8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

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

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부활 성야 미사

입당송 시편 139(138),18.5-6 참조

다시 살아나도 저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

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

렐루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0,34ㄱ.37ㄴ-43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

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

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

이 위업을 이루셨다!”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

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

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콜로 3,1-4<또는 1코린 5,6ㄴ-8>

부속가

파 스 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 리 아, 말하여라. 무 엇 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 격 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 금 님, 자 비 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1코린 5,7ㄴ.8ㄴ

◉ 알렐루야.

○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요한 20,1-9<또는 마르 16,1-7, 또는 저녁 미사에서

는 루카 24,13-35>

영성체송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순

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

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서울주보 3

부활 시기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의 50일간

으로, ‘파스카 시기’라고도 합니다.

이 50일 동안에는 평일에도 전례를 거행할 때마다 부활

하신 주님의 상징으로 부활 초를 켜 놓습니다.

부활 시기의 첫 8일 동안은 부활 팔일 축제로 지냅니

다. 팔일 축제의 전례는 파스카 신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

습니다.

부활 초

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부활 성야의‘제1부 빛의 예

식’때에 특별한 예식과 함께 축복된 초로서, 세상의 빛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초는 보통 밀랍으로 만들

어지는데, 부활 성야 전례가

시작될 당시 벌은 동정성을 지

닌 피조물로 여겨졌기 때문이

었습니다. 특히 교부들은 벌을

그리스도의 정배인 교회와 동

정 마리아에 비유하였고, 벌꿀

에서 추출한 밀랍은 동정 잉태

의 결실로 생각하였습니다. 따

라서 밀랍으로 만들어진 밀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 초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 위아래

에 그리스 문자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인 알파(A)와 오

메가(Ω)가 쓰여져 있으며, 그 해의 연수(年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작이요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

도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다섯 상처(五

傷)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향 덩이를 십자가의 중

앙과 끝 부분에 꽂습니다. 

사제나 부제가 부활 초를 높이 들고“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3번 외치며 제단 앞까지 행렬하는 동안, 신자들의

초는 차례로 부활 초에서 점화됩니다. 이 행렬은 불기둥

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상기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나는 세상의 빛이

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상기시

킵니다.

‘부활 찬송’(Exultet) 가운데“이 밤은, 주 친히 우리 조

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어, 홍해 바

다 마른 발로 건네주신 거룩한 밤. 거룩한 이 밤은, 불기

둥의 빛으로써 죄악의 어두움 몰아낸 밤…. 주님께 이 초

를 성대하게 봉헌하오며, 벌들이 만든 것을 성직자의 손

으로, 거룩한 교회가 봉헌하나이다”라는 우의적(寓意的)

인 표현은 부활 초의 의미를 잘 나타내 줍니다.

부활 초는 독서대 옆에 마련된 부활 초 촛대에 세워져

부활 시기 동안 전례가 거행될 때마다 밝혀집니다. 부활

시기가 끝나면 적절한 곳에 보관하며, 세례식과 장례 미

사 때에도 부활 초를 켜 놓습니다. 

부활 달걀

예수 부활 대축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

하며 선물로 주고받기

위해 예쁘게 장식한 달

걀을 일컫습니다. 옛날

부터 달걀은 봄(春), 풍요

(豊饒), 다산(多産) 등 보이지 않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

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어 언젠가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달걀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는 것에 비유되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이러한 의미를 갖는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기원인 부활과 연관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부활한 돌무덤을 달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부활 달걀은 승리의 색으로‘죽음을 쳐 이긴 새

삶’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물들여졌었다고 합니다. 부활

대축일에 약간의 색을 칠한 달걀을 맨 처음 사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으며, 오늘날처럼 부활 대축일에

달걀을 주고받는 관습은 17세기경 수도원에서부터 시작

되어 점차 일반에게 퍼져 나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색깔로 예쁘게 장식된 부활 달걀은 그

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분위기

를 이끌어줍니다.

<한국가톨릭대사전 참조>

부활절 상식



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이제는 고인이 된 친지들이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

어 뇌리와 추억에서 잊혀지기보다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마음안에자리하고있다. 이는단지나의기억력이비상하

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이분들이 계속 존재하며 살아 계

심을일깨워주는것이라는예감이들곤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신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진

술인 코린토 전서 15장을 읽다보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

의부활이전에죽은이들의부활을먼저전제한다(13절, 15

절, 16절) :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

살아나지않으셨을것입니다.’

희랍의 현자들이 간파한‘영혼의 불멸성’이나 불교의

가르침인‘환생(re-incarnatio)’이 죽음 저 너머의 지속적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염원과 희망을 표현하며, 또

이를나름대로통찰하는것은아닐까? 이는어쩌면오늘우

리가 경축하는 주님 부활에 대한 전이해(前�解)라고도 하

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본‘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우리와 똑

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죽음은 결정적이지 못하다. 하

느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신성(神性)으로 그분은 바로 하느

님의 생명(生命)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는 생명만이 있기에 죽음은 결코 하느님에게

속하지 않는다. 죽음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속하

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간성(人性)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성(神性)을 확인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된 뒤에

도육신은항상신성과결합되어있었다. 

“인간의이두구성체인영혼과육신안에남아있는신성

(神性)의 단일성으로 이 둘은 다시 결합됩니다. 이처럼 두

구성체의 결합이 분리됨으로써 죽음이 오고 분리된 이 둘

의결합으로부활이일어납니다”(니사의성그레고리오).

한편, 빈 무덤 안에서 천사들은 한결같이‘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살아나셨다’(마태 28,6; 루카 24,7; 마르

16,7)고 전한다. 주님의 부활은 하느님의 약속의 실현이다

(요한 20,9). 하느님께서는 인류와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시

며당신의언약이담긴말씀에성실하신분이시다. 이하느

님의 약속은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말하며

이하느님의사랑은인간의죄와죽음보다도더강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길은 오늘 복음

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님에게 걸었던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린‘어둔 밤’가운

데서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에

충실할때이다.

한인간을사랑한다는것은바로그사람에게“그대는죽

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이다(가브리엘 마르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인생은 아

름다워라!’라는 生의 긍정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

는 또한 인간이 이룩하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겪는 암울한

부조리와 모순 가운데서도 이 역사를 긍정하고 인류의 공

동선을위하여헌신하는성실성으로표현되어야한다. 

생명의 말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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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요한20, 2).”

보보고고 믿믿었었다다

구요비욥 신부│프라도회 한국 책임



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아마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을 인사

말이겠지요. 물론 어린아이들은‘선물 받는 날’로 자리매

김한 성탄을 더욱 기다릴지 몰라도 부활이야말로 저희들

미약한믿음에뿌리가되는사건이자, 신비요은총입니다.

이제 미사를 마치고 성당 문밖으로 나서면 예쁜 부활 달

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주일학교 학생

이나 교사, 어머님들이 정성껏 삶고 그려서 포장해 놓은 달

걀이지요.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뭐 좀 비싼들 어떻습

니까? 어차피달걀값이라기보다는아무생명이없는듯보

이던 달걀에서 병아리가 탄생하듯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

수님을 기리기 위해, 한편으로는 늘 예산이 빡빡한 주일학

교나교회안의각종신심단체에이런기회에한번쯤작은

도움의손길을내민다고생각하면될일아닐까요?

조금 식상한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논리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째

쓴웃음이 나오는 유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

야기를‘부활’이라는 초점으로 바라보면 이보다 더 정확

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부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은 척하거나, 거의 죽다 사는

정도로는신앙자체가성립되지않으니까요.

엔터테인멘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

하는 일이 바로‘죽은 자식 다시 살리기’입니다. 차라리 아

무도 모르는 신인을 발굴해 인기인으로 키워내는 게 예산

도 덜 들어가고 힘도 덜 든다는 거지요. 일단 스타덤에 올

랐던 사람들은 자신이 내리막을 걷고 있거나 이미 바닥으

로 내려앉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 보

니 데뷔 때의 첫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하기 어

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년 적은 숫자이지만 재기에 성공

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성공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잘 나가던 때의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새

로운 각오로 활동을 재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

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부활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

이바로죽어야사는이치이겠지요.

음악, 연기,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시상식이 열려

서 사람들의 성과를 치하합니다. 어떤 부문도 더하고 덜함

없이 다 영광스러운 수상이겠지만 저는 늘‘올해의 재기’

부문에 주목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이뤄 낸 성과에 스스

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부활도 다

가옴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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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이삭

“만일 태아 진단이 배아의 생명과 온전성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

들을 하나의 개체로서 보호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

진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만일 결과에 따라서는 유산을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으로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엄격히 도덕을 위배

하는 것이 된다”<생명의 선물 제1부 2항>.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5

유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아 진단(胎兒 診斷)은

비도덕적이다

언젠가부터 양수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산모가 태아 진단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태아

진단은 태아의 건강을 미리 알아서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

라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낙태를 권고하

고시술해주는목적으로행해지고있습니다. 교황요한바오로

2세는 이를“장애나 질병으로 손상을 입은 생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고에 근거”한“우생학적 낙태”라고 비판합니

다(생명의 복음 14항). 이런 의도를 가진 부모뿐 아니라 이런

의도로 태아 진단을 하거나 낙태를 시킬 의도로 태아 진단

을 받도록 태아의 부모를 유도하는 의사나 의료 단체도 태

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공범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죽죽어어야야 사사는는 이이치치

강인봉베네딕토│가수



6 서울주보

2009년 부활 메시지

부활의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온 세상에 신비로운 생명의 새싹이 움터 나오는 풋풋

한 봄과 함께 기쁜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님의 은총이 세상 모든 이들과 특별히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

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

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죄와 불의와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증거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

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

하겠습니까? 사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1코린 15,14 참조). 그

감사와 사랑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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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에게 가장 기

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

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라고 하셨던 약속

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

어 과거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용기백

배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교회를 세우고 죽음을 무

릅쓰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

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

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무엇이 우리를 죽음과 죄

악에서 구해주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것

이며 그리스도 신자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을 맞이해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내 이웃

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마태 19,19). 우리

가 변화된 부활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우리 사회에

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인 평화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지금“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

는 주제로 감사과 사랑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

다. 지난 2월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남

기고 가신 사랑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생활 속

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

와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 감사와 사랑의 운동이 종교를 넘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양과 활력

을 제공하는 범국민적인 정신 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부터 구체적으로 작은 것

부터 실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감사

와 사랑의 실천이라도 많은 이들이 함께한다면 우

리 사회에 좋은 열매들을 맺고 결국에는 큰 기적

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혜

롭게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와 사랑의 운동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로마 13,10 참조). 우리가 실천하고 있

는 감사와 사랑의 운동이 우리 사회에 빛과 희망

을 다시 비출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천 년 전 주님의 부활을 통해 초대 교회는 절

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

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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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는 지난 4월 5일로 김수환 추기경님의 공

식 추모기간을 마무리하면서, 평화방송∙평화신문과

함께‘감사와 사랑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지막 말씀에 화답하며,

우리 역시 김 추기경님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의미

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교구 내 모든 성당에 배포한‘고맙습니

다. 사랑합니다.’스티커 붙이기 역시 이 운동의 한 방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뒷면에는 구체적인

일상 삶 안에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이 담겨있습니다.

함께해요,

‘감사’와‘사랑’운동

♥매일같이 감사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1. 만나는 사람에게“고맙습니다.”

2. 나의 삶에“감사합니다.”

3. 내 곁에 있는 이를“사랑합니다.”

4. 내 손이 필요할 때“도와줍니다.”

5. 나의 삶을“반성합니다.”

이‘감사와 사랑 운동’은 시기별로 적절한 주제

를 하나씩 택하여, 특별히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방향

을 잡았습니다.

우선 5월 31일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부활 시기 동안은,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

다.”로 정했습니다. 화사한 봄기운이 만연한 이 시

기에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생명의 사

랑을 나눕시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며

자녀, 부모님 등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정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실천사항>

1) 곁에 있는 이들(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에게 일

주일에 한 번, 사랑의 문자 보내기

2)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www.catholic.or.kr)에‘감사와 사랑’

을 함께 나누는 나눔 방이 마련됩니다. 메인화면에서‘고

맙습니다. 사랑합니다.’배너를 클릭하신 후‘감사와 사랑

나누기’방으로 들어가셔서 사랑의 메시지, 한줄사연, 사

랑을 표현하며 느꼈던 감동 체험사연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시기의‘감사’와‘사랑’운동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



소식

오늘(4월12일)은‘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 다음 날인 4월13일(월)은 교구청 휴

무입니다.

태릉선수촌 경당 축성식

태릉선수촌 경당(담당 이준호 신부) 축성식이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있습니다. / 문의: 727-2078

∙때, 곳: 4월22일(수) 오후 2시, 국민체육공단 체육과

학연구원 내 필승주체육관 2층 태릉선수촌 경당

보라매 I Will센터 개소식 및 축성식

보라매 I Will 센터(담당 김성훈 신부) 개소식 및 축성

식이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있습니다.

∙때, 곳: 4월21일(화) 오전 10시10분~12시,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 문의: 836-1387, 8(www.boramyc.or.kr)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4월18일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68세) 2003년, 용인

∙4월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2세) 1996년, 용인

가톨릭성가 가사 수정 안내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는 전례 거행, 성가, 기도에

서 거룩한 네 글자(YHWH)로 표현된 하느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느님의 이름에

관한 지침을 주교회의에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성가에 나오는‘야훼’라는 표현은 주교회의 전례위원

회의 검토와 상임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새롭게 발행할

예정입니다.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문의: 727-2065)
∙회비: 각 2만5천원(본당 신청서로 접수)
전례학교(4월15일까지 접수)

∙대상: 본당 전례분과위원, 일반 교우
∙때, 곳: 4월22일-5월20일 매주(수) 오후 7시

30분-9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함께하는 여정 2단계(4월16일까지 접수)

∙대상: 함께하는 여정 1단계 수료자
∙때, 곳: 4월23일-5월14일 매주(목) 오후 2시-

4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가톨릭유아교육담당교사들을위한생태월례강좌2
∙유아를 위한 율동, 이렇게 해봐요(강사: 송영기)
∙대상: 가톨릭 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

담당교사 및 관심자 50여명 / 회비: 1만원
∙때, 곳: 4월18일(토) 10시-12시, 가톨릭회관 7

층 대강당 / 문의: 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본당 성소후원회 임원 연수 안내
∙때: 4월17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27-2123, 4

2009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때, 곳: 4월22일(수) 오전 10시30분, 과천 서

울랜드 / 기념미사 집전: 김운회 주교
∙문의: 727-224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구청 알림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수락산성당 사무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

계가능자 / 문의: 934-0081(면접은 개별통보함)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

천서(제출서류 반환 안 됨) / 4월21일까지 접수

서울대교구 방배4동성당 사무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

계 가능자(경력자 우대) / 문의: 3477-190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

천서 / 4월22일까지 접수(제출서류 반환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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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가톨릭 인터넷 굿뉴

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임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 3월30

일, 건강상의 이유로 교구장직 사임

을 청원한 최덕기 주교의 사임 의사

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부교구

장인 이용훈 주교가 수원교구 교구

장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2003

년 수원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으며, 2008년 교구

장 승계권이 있는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그리스도왕 선교 수녀회

돈보스코 여자재속회(VDB)

마리아 수도회(남자)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삼성산 성령 수녀회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서울관구)

세례자 성 요한 수녀회

4. 19. 14시-17시

4. 19. 14시

4. 19. 10시-17시

4. 19. 14시

4. 19. 13시-15시

4. 19. 14시

4. 19. 14시-17시

4. 19. 14시-18시30분

4. 19. 15시

사당동 본원

수녀회성북동한국본부

살레시오3층(신길동)

서울본원및각지역분원

안산 수련소

가리봉 수녀원

수녀원 본원

수녀회본원(명동성당뒤)

수녀회 수원 본원

010-2704-6186

011-9386-3241

011-797-3115

010-3773-4044

010-2882-6227

016-570-0939

010-2738-0039

3706-3233

010-2432-4230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순교자의 모후 전교 수녀회

예수 성심 시녀회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자매회

인보 성체 수녀회

위로의 성모 수녀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4. 19. 14시-17시

4. 19. 14시

4. 19. 14시

4. 19. 14시

4. 19. 13시-14시

4. 19. 13시30분

4. 19. 14시

4. 18-19.(1박2일)

4. 19. 14시

돈암동 본원

군포 수녀원

갑곶성지 수녀원

태릉성당 수녀원

음성 꽃동네

수유리 수녀원

성북동 본원

성북동 수도원

계산 서원

010-7101-9302

010-6625-0927

010-2954-1685

010-2820-1011

011-806-6879

011-380-5159

010-2210-3660

010-9890-8809

010-9407-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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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2박3일 소그룹 침묵피정
∙때: 4월28일(화)-30일(목) / 990-1004, 2004
젊은이 쎌 기도 모임(문의: 727-2391, 011-9224-1013)
∙때, 곳: 매주(토) 14시30분-18시, 티 없으신 마

리아성심수녀회성산동분원(주최) / 미사있음
위로의 젊은이 기도모임
∙때, 곳: 4월14일(화) 20시, 위로의 성모 수녀

회 성북동 본원(주최)/ 765-3660, 010-4805-4224
묵주기도 200단(성모송 2000번 기도모임)
∙세상 떠난 영혼을 위하여(중식제공) / 2209-6185
∙때, 곳: 4월14일(화) 10시-16시30분, 망우동성당(주최)
5지구성령쇄신봉사회금요피정(문의: 019-397-2246)
∙때, 곳: 4월17일(금) 10시-17시, 묵동성당(전철

7호선 먹골역 7번 출구) / 황창연, 임상무 신부
묵상 관상 기도 피정
∙미사: 신원식신부/ 016-332-8789 가르멜동정녀회
∙때, 곳: 4월19일(일)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 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성심교육관 부활대축제 2박3일 무료피정
∙주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20,19)
∙때: 4월17일(금) 오후6시30분-19일(일) 오후3시
∙곳: 성심교육관(성심기도원) / 031)262-7600
소록도성당 피정
∙때: 4월25일-26일, 5월2일-3일, 5월16일-17일,

5월23일-24일, 5월30일-31일, 6월6일-7일
∙문의: 755-3309, 011-388-5706 서울 연락 사무소
들꽃마을 서울 후원회 모임
∙영성강의, 미사집전 / 문의: 054)955-4133, 4
∙때, 곳: 4월14일(화) 14시, 서울 정동 프란치

스코 회관 / 지도: 최영배 신부(들꽃마을)
성소식별피정
∙때: 4월30일(목) 18시-5월3일(일) 16시(3박4일)
∙곳: 전교가르멜 수녀회(주최) 사직동 영성의 집
∙문의: 010-2646-7765(www.carmis.org)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모임
∙때 곳: 4월18일(토) 오후 6시45분, 작은 형제

회 수도원 성당(정동) / 주최: 청소년의 햇살
∙문의: 744-0840(www.taizelove.or.kr) 
선교수녀들과 떠나는 춘천 주말 선교체험
∙대상: 외방선교에 관심 있는 젊은이
∙때, 곳: 4월18일(토)-19일(일) 성골롬반의집(춘천)
∙문의: 010-7101-9302 성 골롬반 외방선교수녀원
한국교회사연구소동인회 제 1차 성지순례
∙출발: 1호차가톨릭회관 후문(오전 8시), 2호차

양재동 서초구민회관 옆 주차장(오전 8시15분)
∙접수: 4월23일(목)까지(www.history.re.kr)
∙회비: 2만5천원(회원), 3만원(비회원)
∙때, 곳 : 4월26일(일), 양양성당, 강릉동헌 치

명터, 어단리 공소 외 인근 사적지(미사, 강
의, 중식, 간식, 교재제공) / 756-1691(내선1번)

서울대교구 철야기도회
∙고해성사, 치유상담, 성시간, 미사, 강의, 기도회
∙강사: 문종원∙정규한∙정귀철∙성정혁 신부
∙때, 곳: 매주(금) 22시, 동성고등학교 강당(전

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867-7900

대건아프리카선교후원회기도모임(문의: 757-1416, 7)

예수회 서울피정
∙주제: 변화는 가능한가? / 주체(감당) 할 수 없

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강사: 김연수 신부)
∙때, 곳: 4월15일(수) 13시30분-17시, 서강대 이냐

시오관성당(개인컵지참) / 718-3896, 7 후원회
하루 피정
∙부활, 승천, 성령강림에 관한 강의, 묵상, 주일미사,

안수(예수님과성령님께편지쓰고봉헌, 친구예식)
∙지도: 김보록신부(주최: 살레시오관상기도모임)
∙때, 곳: 4월19일(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

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848-9932, 011-711-9928

�무지개 원리」, �뿌리깊은 희망」저자 강연회
∙때: 4월23일(목) 14시-16시/ 031)985-5670 미래사목연구소
∙곳: 송파구청대강당(전철잠실역1번출구) / 강사: 차동엽신부
성신아동청소년 교육상담소
∙내용: 재미있는 시험공부, 시험불안 극복
∙대상: 초∙중∙고∙대학생(전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 문의: 567-7685(www.sungshincc.co.kr)
가톨릭 목조각‘기초에서 작품까지’
∙내용: 성화, 성구, 성모 마리아, 십자고상 등
∙때, 곳: 매주(월) 13시30분-16시30분(오후반)∙19시-

21시30분(야간반), 청담동성당(주최) 지하목공예교실
∙문의: 3446-1544(http://cafe.naver.com/cmc04)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공부’봉사자 교육
∙때, 곳: 4월27일(월)-29일(수) 10시-16시, 성 바

오로 딸 수도회 시청각 통신성서교육원(주최)
∙회비: 5만원(중식∙교재비 포함-새로나는 성경공

부 구약편) / 944-0819~0824(uus@pauline.or.kr)
우리 아이 어떤가요? (심리검사)
∙대상: 유아∙초∙중∙고등학생 / 검사영역: 지

능, 학습, 적성, 진로, 주의산만, 심리, 정서, 성격
∙곳: 가톨릭대학교 아동∙청소년∙가족 상담

센터(주최)-부천소재 / 2164-4656, 032)340-3657
까리따스 성서교육관 월요특강
∙주제: “예수님의 논쟁사화”(회비: 3만원)
∙강사: 박태식 신부(성공회) / 문의: 525-7869
∙때, 곳: 4월20일-5월25일 매주(월) 오후 2시-4

시(총 6회), 까리따스 방배동 성서교육관(주
최)-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오르간 교육
∙각 본당 미사 반주자들과 오르간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오르간 교육을 마천동성당에서
파이프오르간으로 실시함(초급∙중급∙고급)

∙강사: 문병석(가톨릭 교회음악대학원 교수)
∙회비: 12만원 / 문의: 406-1033 마천동성당
전∙진∙상 영성사목센터
∙문의: 726-0710(www.jjscen.or.kr)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소장: 박정자수녀/ 501-2912(www.enneagram.kr)

한국 가톨릭 여성 연구원 열린강좌 및 워크숍
∙곳: 정동품사랑/ 문의: 2164-4804, 016-9282-6719

서울 까리따스 알코올 상담센터 프로그램
∙술때문에고통받는의존자및가족을도움(http://cacc.or.kr)
∙무료상담및문의: 521-2364, 2577(내방10시-17시)

성 바오로 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기본교육(초급과정)
∙대상: 호스피스에관심있는모든분/ 958-2234, 2328
∙주최: 가톨릭대학교 성 바오로병원 호스피스팀
∙때, 곳: 4월29일(수)-30일(목) 9시-17시, 별관 7층

강당/ 회비: 3만5천원(사전접수), 4만원(당일접수)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교회음악을 사랑하는 교우 및 예비신자

(50세 미만) / 문의: 011-9025-8902 김정신 단장
∙오디션: 4월19일(일) 낮 12시, 명동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성가대연습실) / 곡: 자유곡및성가곡중1곡
2009학년도 후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전공: 회화, 도시환경조각, 교회미술, 그리스

도교미술사, 시각디자인, 실내환경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전시디자인, 문화예술기획

∙접수: 5월11일(월)-29일(금)까지(www.uway.com)
∙문의: 032)830-7002(www.iccu.ac.kr) 송도국제도시캠퍼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성체조배
∙기도교육, 미사, 성체조배 / 문의: 773-3030
∙때, 곳: 4월16일(목) 14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4월16일(목) 오전 11시30분, 가톨릭회

관 7층 / 내용: 미사(이준성 신부)와 친교
∙문의: 753-8765 새천년 복음화사도회
살레시오 월례 영성 강좌와 미사, 안수
∙“부활, 승천, 성령강림”(지도: 김보록 신부)
∙때, 곳: 4월13일(월) 10시-12시, 가톨릭회관 3

층 강당 / 문의: 848-9932, 011-711-9928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야외 미사
∙출발: 오전9시30분, 성골롬반외방선교회(돈암동)
∙미사도구 준비(회비: 5천원) / 4월24일(금)까지
∙때, 곳: 5월1일(금), 용인 성직자 묘지 / 929-2977
청담동성당 세실리아 성가단 성음악 미사
∙지휘: 박재광(반주: 김혜연) / 017-211-2496 
∙때, 곳: 4월25일(토) 오후 7시, 청담동성당(토

요특전) / 성카니시우스 미사곡 외
마리아수도회 성소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4월27일(월) 오전 11시, 마리아의 딸

수녀회 본원(양천구 목 2동 532-8)
∙문의: 016-372-4462 서울 성소 후원회장 정옥희
∙성소문의: 010-3773-4044 박찬복 신부

청각장애어르신시설기금마련을위한사랑의바자회
∙때: 4월26일(일) 10시-18시(미사: 12시) / 995-7394
∙주최: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팩스: 903-5119)
성령 선교 수녀회 피정 안내
∙각종 세미나 및 모임, 소그룹 피정, 여성들을 위

한 개인 피정가능 / 문의: 741-4895 명륜동 본원
가톨릭 여성의 전화(전화상담, 면접상담 가능)
∙가족갈등, 부부(폭력 등), 개인문제 등
∙매주(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면접 예약 및 사무: 3675-1338 / 상담: 745-1366
2009년한국가톨릭문화원과함께하는두번째음악여행
∙연주: 한국가톨릭 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김중석 신부(주최: 한국가톨릭문화원)
∙때, 곳: 4월24일(금) 19시30분, 성남아트센터
∙문의 및 예매: 1577-3217 사무국, 인터파크

모집

모임

교육

안내

미사

열린
내용: 말씀, 묵상기도와 찬양, 은혜의 시간, 안수, 미사

기도모임
때: 매주(목) 12시30분-17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월요 철야 때, 곳: 매주(월) 22시-3시30분,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한의원 지하 1층)

성모송 때, 곳: 매월 둘째∙넷째(토) 10시-17시, 철야 성전
2000번 (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한의원 지하 1층)

성경치유피정
“화(火)를다스리는치유피정”/ 선착순15명

4월23일(목) 9시30분-17시(미리등록요망)

의존자 프로그램 술을끊고싶은분을위한주간및야간프로그램운영

가족 프로그램
가족치료 모임 운영: 매주(목) 오후2시
자녀 모임 운영: 매주(화) 오후7시30분

내적여정기본1단계 4월25일(토)-26일(일) 14시-19시 연구소교육관
5월21일(목)-22일(금) 10시-16시

영성피정 6월1일(월)-3일(수) 15시, 과천성모영보수녀원(영보의집)

1주 치유상담, 양형영성체 2주 중개기도, 치유기도, 안수예절
3주 연옥영혼을위한기도회 4주 성체거동
5주 가정미사 주최: 서울대교구성령쇄신봉사회

※교회단체‘알림’게재 안내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나이듦과 보살핌의사회화 4월18일(토) 14시30분 / 장영란 교수

중년기 창조적 자기 오전반 4월22일매주(수) 10시30분-13시30분(8주) / 15만원
리더십 영성 워크숍 오후반 4월23일 매주(목) 19시-21시40분(8주) / 15만원



‘쌩 마르크 합창단’내한 공연

∙입장권: R석 2만 원, S석 1만 원│예매 및 문의: 983-2274

전 세계 감동의 화제작 영화‘코

러스’의 주역인 쌩 마르크 합창단

이 4월20일(월) 오후 7시30분, 미

아동성당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

다. 교회음악에서부터 영화음악

까지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영

혼을 울리는 완벽한 하모니의 이 합창단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성희와 PBC 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우정 출연한다.

본공연수익금은불우청소년돕기에사용된다.

고색 한지 공예 전시회‘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관람 문의: 011-9908-2629, 515-7851

압구정성당에서는 4월19일(일)~24일(금), 우

리나라 전통 한지 공예를 이용하여 성물을

창작하는 정신자(벨라뎃다, 발산동성당)의 고

색 한지 공예 전시회를 연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

현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우리 전통 문

양, 한지의 고풍스러운 멋과 함께 어우러진

많은 성물들(감실, 부활촛대, 삼위일체등, 묵주등, 독서대 등)을 관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서울주보 11

www.pbc.co.kr TV 33∙SKY 413, FM 105.3

평화방송∙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FM 음악공감

2009 평화방송·평화신문 특별한 성지순례

클래식 음악부터 크로스오버, 영화음악, 그리고 월드뮤

직까지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음악과 함께하는‘FM 음

악공감’이 평화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M 음악공감’은 청취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

각하는 음악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평소 접하기 힘든 오페라나 월드

뮤직 역시 전문가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

습니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 동화나 숨겨진 음악이야기를 들려

주는‘생각이 열리는 음악나무’나 맛있는 음식과 궁합이

맞는 음악이 함께하는‘맛있는 음악 레서피’등 색다른 프

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작: 박군수 PD / 진행: 김수영

∙방송일시: 매일 오전 9시~11시

3. 교회 영성의 발자취를 따라

“이탈리아일주”- 5월15일 출발(8박9일)

4. 산티아고 데 콤뽀스텔라 도보 순례

“스페인 일주”

6월21일, 6월28일, 7월5일, 7월12일 출발(11박12일)

※ 문의: 2266-1591~2 / 본당 및 단체별 성지순례 문의 환영함

1. 프랑스 와이너리 및 세계 문화유산 수도원 순례

“프랑스일주”- 6월26일 출발(9박10일)

소믈리에 동행 / 와인 특강 진행

2. 세계 문화유산 지정 수도원 순례

“독일-체코-오스트리아”

4월17일, 5월15일, 6월5일 출발(10박11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따뜻한 말씀을 이제는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

해집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 남겨진 우리 시대 큰 어른의

넉넉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슴을

살포시 어루만져 줍니다.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과 육성,

그리고 수많은 추도 인파로 채워졌던 5일간의 장례기간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셨던 김수환 추기경

님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추모 DVD로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가격: 정가 15,000원(단체 구입시 특별할인합니다)

∙문의: 추모영상팀 080-000-7110(www.pbc.co.kr)

평화방송 텔레비전

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 DVD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출시

그리운 추기경님, 

또 뵙고 싶습니다!


